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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2차 한-유럽연합(EU) 
자유무역협정(FTA) 상품무역위원회 열려

- 한-EU FTA 이행 평가, 교역‧투자 애로사항 해소방안 논의

 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안덕근), 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오유경)은 6월 12일

(수) 벨기에 브뤼셀에서 한국과 유럽연합 간의 자유무역협정(이하 한-EU 

FTA)에 따른 상품무역위원회를 개최하였다. 상품무역위원회는 상품무역에 

관한 관세 및 비관세 이슈를 논의하는 협의 채널로 양측은 한-EU FTA 

이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, 양국 기업의 시장진출과 관련된 애로사항 해소

방안 등을 논의하였다. 

  * 한-EU FTA('11.7.1일 발효)에 따라 무역위원회(장관급) 및 15개 위원회‧작업반을 운영중

  한-EU FTA 발효 이래 양국 교역규모는 연평균 3% 성장률을 보이며, 

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도 한-EU 교역‧투자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다. 특히 

지난해에는 한국 자동차 호조세, 현지 진출 공장의 부품‧설비 투자 확대 등으로 

양국 무역규모는 1,361억 불, 수출액은 역대 최대인 682억 불을 기록하였다. 

  * 한-EU27 교역(억불) : (발효 前 ‘10) 833 ⇻ (’21)1,295 → (‘22) 1,363 → (’23) 1,361

  우리 측은 ▴배터리법안 ▴탄소국경조정제도 ▴산림전용방지법 등 EU의 

환경규제 강화와 해당 규제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우리 기업의 EU 시장진출 

애로를 적극 제기하였으며, 특히 EU에 다양한 방식의 탄소배출 감축 노력을 

인정해줄 것과 신고 시스템 개선 등을 요구하였다. 또한 EU의 ▴철강 세이프

가드 연장 조치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였다. 

  EU 측에서 문의한 ▴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*에 관해서는 관련 업계와의 

소통 노력을 향후 일정을 공유하는 한편, ▴주류 라벨링 및 온라인 판매 제도 

운영에 관해 상세한 설명을 전달하였다.

  * 식약처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 마련 예정(~‘28)

  상품무역위원회 수석대표로 참석한 장성길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은 “최근 

글로벌 불확실성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으나 한국과 EU는 자유로운 

무역에 기반하고 있으므로, 상호 이해 증진과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한-EU 

FTA 채널을 적극 활용할 것”을 강조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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